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함안 아라가야 추정왕궁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6. 7.



조사 목적
경작지 조성 시 확인된 아라가야 추정왕궁지 관련유구에 대한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아라가야 최고지배계층의실체와생활상을밝힐수있는기초자료확보

조사 경위

▪ ’18. 4 .11. 경작지 조성부지에서 유적 노출 현장 발견(함안군)

▪ 4 .18. 자문회의 개최

- 상당한 규모의 노동력과 기술력이 투입된 인위적 성토물,

가야시기 왕궁과 관련된 유적일 가능성 높음

- 훼손 유구 수습과 유적 성격 확인을 위한 긴급발굴 필요

▪ 4 .30. 긴급 발굴조사 요청(함안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5 .11. 발굴조사 착수(2개 필지 약 1,300㎡/ 실조사일수 20일)

유적 개요

傳안라왕궁지(아라가야 추정왕궁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66번지 일

대에 위치하며, 해발 약 25m~35m의 낮은 구릉지에 해당한다. 이 곳은 1587년에

편찬된 조선시대 읍지 『咸州誌』卷之一 古跡條 ‘古國遺址 白沙里扶尊亭之北 有古

國之墟 周回一千六百六尺土築遺址至今宛然 世傳伽耶國舊基云’을 근거로 傳안라왕

궁지로 추정되었으며, 1656년 동국여지승람에서는 ‘古國墟’라 하였다.

1916년 일제강점기 고적조사보고에는 이 일대의 도면과 여러 장의 사진이 남아

있으며, 초석이 확인된 작은 가야동을 ‘傳王宮址’로 추정하였다.

한편, 1995년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창원대학교박물관이 실시한 『아라가야문화

권 유적 정밀지표조사보고서』, 1996·2000년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의 『안라국

고성, 문화유적분포지도-함안군-』 에서도 가야리 일대를 왕궁지로 추정하였다.

2010년 (재)우리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傳안라왕궁지 서쪽 추정토성지 발굴조사에

서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제방유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13

년 경남발전연구원이 실시한 정밀지표조사로, 유적의 입지조건, 지표에서 수습한

유물 등을 근거로 가야시기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傳안라왕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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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야
추정왕궁지
과거와 현재조사지점

큰가야

작은가야

조사지점

1954년

2018년



발굴조사 구역은 약 1,300㎡ 이며, 조사는 경작지 조성과정에서 일부 노출된 목탄층의

범위확인조사와 토축단면조사, 토축상면의평면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토축은 정교하게 쌓아 올린 대규모 성벽으로 확인되었으며, 목탄층은 성벽

축조과정에서 조성된 것이었다. 또한, 토성 내부에서는 목책열과 건물지, 방형의 수혈

유구가 발견되었고, 유물은고배, 기대, 연질토기편등이출토되었다.

조사 내용

유적 전경

유적 전경

유구배치도

1트렌치 2트렌치

목책

건물지

방형수혈



이번발굴조사에서확인된토성은가야권역에서발견된동시기유적과비교할때,그동

안 발견된 사례가 없는 축조기법과 규모를 보인다. 성벽은 흙을 쌓는 과정에서 벽이 밀

리지않도록축조공정마다목주를설치하고있으며,판축상의성토다짐을하는등매우

정교한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이루어졌다. 토성의 규모는 현재 조사구역 내에 한정지어

보면,전체 높이는 약 10m이며,상부 폭 20~40m 내외이다.이와 같은 축조기법을 이용

한대규모토성은가야권역에존재하는동시기의토성에서는찾아볼수없는예이다.

성벽축조는구지표면의일부삭토,풍화암반토와점질토를이용한정지면형성,성토다

짐과 평탄지 조성 등, 모두 4단계로 이루어졌다. 성벽 축조양상은 1트렌치와 2트렌치에

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1트렌치의 축조과정을 보면, 먼저, 삭토는 성벽 전체 구간이

아닌 성벽 내부에 해당하는 일부 구간의 풍화암반토를 제거하였다. 이후 정지면은 풍화

암반토와 점질토를 번갈아가며 쌓아 올렸는데, 2개 구간을 나누어 각기 공정을달리 하

였다. 성벽 내부 구간에서는 풍화암반층과 성벽 사면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목주가 확

인되어 성토과정에서 토사가 밀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

다. 성벽 외부 구간은 사질토와 점질토로 성토하였다. 이 구간의 상면에는 목탄층이 형

성되어 있는데, 나뭇가지를 깔고 불을 놓아 지면을 단단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부

는 점질토와 사질토를 번갈아 성토한 판축상의 다짐층을 조성하여 평탄면을 만들었다.

이후 판축상의 성토다짐 외벽에 정지면 조성 과정과 마찬가지로 점질토를 덧대어 사면

처리하고,내벽부는암반토로성토하여성벽내부전체를평탄지로조성하였다.

풍납토성

13.3m

양산
순지리토성

4m

몽촌토성

6m

김해
봉황토성

2.8m

합천
성산토성

4.1m

조사 내용

토성벽 조사

목주

성토다짐

암반층
목주흔

목탄층

성벽 축조공정

8.5m

구지표면

삭토

지반 정지

성토다짐

평탄지 조성

목탄증

*성토부잔존높이기준



목책은 성벽 상부의 바깥쪽 외곽선을 따라 2열의 목주열이 확인되었고, 목주열 사이의

간격은 약 2m이다. 각 목주열 내에서 목주 간 거리는 약 1m이며, 목주의 직경은 30cm

내외이다.

건물지는 현재 정확한 형태와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고상건물지로 추정된다. 건물

지 중에는 장방형의 대형건물지도 확인되다. 특히, 토성 내부 상면에 노출된 암반층에서

는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깎은 흔적이 다수 확인되어 토성 내부 평탄대지에

여러 동의건물이있었던것으로 보인다.

건물지 사이에서 발견된 수혈은 장방형(525×340㎝)을 이루고 있으며, 깊이는 약50cm

이다. 수혈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내부에서 통형기대편, 파수부완 등이 출토

되고, 부뚜막시설이있어특수한 목적의건물지로추정된다.

조사 내용

목책
건물지
수혈

목책과 건물지

수혈

건물지

목책

약 2m

방형수혈 부뚜막



출토유물
조사 구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토기편이다. 유물 출토지점은 토성벽 내부와 건물지

상면, 방형수혈등이다.

토성벽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적갈색 연질토기편이며, 목탄층 하부의 점질토층에서

확인되었다.

건물지 상면과 방형수혈 내에서는 통형기대, 파수부완, 적갈색 연질토기가 출토되었으

며, 5세기 중반~6세기 중반의 유물로 편년된다. 유물 중에서는 대가야 양식의 개(蓋)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방형수혈 내
통형기대 출토상태



“베일에싸여있던아라가야왕성의실체처음확인”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경남 함안군 가야리 289번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에

서 ▲ 대규모 토목공사에 의해 축조된 토성과 목책 시설, ▲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수혈 ▲ 5세기 중반~6세기 전반의 각종 토기편이 출토되어

그동안베일에싸여있던아라가야왕성의 실체를처음으로확인할 수있었다.

1. 문헌과구전에남아있는아라가야왕성의실체를처음확인

그 동안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일대는 1587년에 제작된 조선시대 읍지 『함주지(咸州誌)』

와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보고에서 아라가야의 왕궁지로 추정되었다. 또한, 주변에 ‘남

문외고분군’, ‘선왕고분군’, ‘신읍(臣邑)’ 등 왕궁과 관련된 지명이 남아 있어 왕궁이 존재

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그 실체를 밝혀 줄 수 있는 발굴조사가 이

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발굴조사는 토성, 목책, 건

물지 등 왕성으로 추정되는시설을 발견함으로써 전성기 아라가야의 실체에 다가가는 성

과를거두었다.

2. 가야권역의동시기토성에서확인되지않은대규모토축시설처음발견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성은 가야권역에서 발견된 동시기의 유적과 비교할 때, 그

동안 발견된 사례가 없는 축조기법과 규모를 보인다. 성벽은 흙을 쌓는 과정에서 벽이 밀

리지 않도록 축조 공정마다 나무기둥을 설치하고 있으며, 판축상의 성토다짐을 하는 등

매우 정교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성벽 상부에는 2열의 나무기둥이 확

인되는데, 방어시설인 목책으로 추정된다. 토성의 규모는 현재 조사구역 내에 한정지어

보면, 전체 높이는 약 10m이며, 상부 폭 20m 내외이다. 이와 같은 축조기법을 이용한 대

규모토성은 가야권역에존재하는동시기의 토성에서는찾아볼수없는예이다.

3. 아라가야전성기인 5세기~6세기최고지배층거주공간의존개가능성확인

토성 내부의 건물지와 수혈에서는 통형기대, 파수부완,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

은 아라가야 대표 양식의 도질토기로, 대체로 5세기 중반~6세기 중반으로 편년된다. 이

유물들을 통해 토성의 축조와 사용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아라가야 세

력이 대형 고총고분을 축조하고,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교섭을 전개하였던 전성기에 해

당한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성은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

권력의 존재를 보여 주는 증거로서, 아라가야가 가야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였던 정치·

경제적 배경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서기』 흠명기

552년 기록에등장하는 ‘안라왕(安羅王)’의실제거주공간을추정할수있게한다.

아라가야는 가야 전·후기를 거쳐 금관가야, 대가야와 함께 가야의 중심세력을 이루었고,

6세기에는 신라, 백제, 왜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고대사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고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는 이러한 아라가야의 실체를 밝

히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번 아라가야 왕성 발굴조사를 계기로 당시의 토목기술과

방어체계,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고고자료를 확보하여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아라가야의전모에다가설수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성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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